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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유럽

유로채권 발행,
프랑스·독일 합의 불발

이정환 선임연구원

 프랑스와 독일은 8월 16일 정상회담을 열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과 금융거래세 신설 등 유로지역 위

기 대응 강화 방안을 제안함.

 유로지역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에 합의한 양국은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할 것

과 채무감축 노력이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을 것을 경제위원회 창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 이에 대해 영국의 가디언은 공동경제위원회가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 경제정

부라고 평가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회원국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또한, 양국은 9월 EU 정상회의에 금융거래세 부과 방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함.

 한편,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들 국가의 주도로 2013년 공동 법인세 도입이 입안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금번 정상회담은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함에 따라 유로지역의 위

기감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 

 정치적, 경제적, 법적 이유로 인해 유로채권 발행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 

-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 부실 국가의 부채를 떠안는 것에 대한 자국의 부정적 여론, 유로채권 

발행으로 인한 국채발행 금리 상승(독일의 경우), 유로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난관 등이 제약 

요건으로 작용함.

- 독일은 유로지역의 채무 위기가 유로채권 발행과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므로 각국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유럽의 2/4분기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유로채권 발행의 불발은 유로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유로화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약세를 보여 16일 현재 달러에 대해 0.2% 하락하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0.4% 하락함.

(Financial Times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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